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 11. 26.(수) 20:15

누리호 4차, 발사 시각 확정

 - 11월 27일 00시 55분 정각 발사 진행

□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오늘 19시 30분에 이번 4차 발사의 주요 절차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최종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누리호 4차 발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청장)」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11월 27일(목) 00시 55분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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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발사시각 공표 언론 브리핑 발표문

(’25.11.26. 20:15)

□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입니다.

□ 11월 26일 20시 15분 현재,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19시 30분, 이번 4차 발사의 주요 절차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최종 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목표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상황,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적 준비 사항>

□ 먼저, 기술적 준비 사항입니다.

□ 오늘 오전,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기밀점검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발사체는 발사대에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ㅇ 오늘 오후 18시 45분 발사관제장비의 

발사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오후 19시 25분부터는 추진 공급계 점검,

상온헬륨 충전도 진행하고 있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나로우주센터 기상 상황>

□ 두 번째,나로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입니다.

□ 누리호는 온도, 강수, 압력, 지상풍, 낙뢰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하여야 발사가 가능합니다.  

《 참고 > 발사 가능 기상 조건》

기상항목 발사 가능 조건 비 고

온도  - 영하 10 ℃ ∼ 영상 35 ℃

강수  - 발사대 반경 50km 이내에 강수 없을 것

압력  - 980 ~ 1030 hPa

지상풍  - 이렉터 고정: 평균 풍속 18 m/s, 순간최대풍속 26 m/s
 - 발사: 평균 풍속 15 m/s, 순간최대풍속 21 m/s

발사운용 시 안정성 
미확보 우려

고층풍  - 당일 고층풍 측정후 하중 및 제어성 분석 통해 
결정 (하중 조건: q·α < 200 kPa·deg)

비행제어성 미확보 
및 하중초과 우려

낙뢰 및 
구름

 - 비행 경로 상 번개에 의한 방전 가능성이 없는 조건
 - 발사궤적 10km 내 지상전계강도 값이 1,000 V/m 이하

비행시 탑재체의 
전기적인 손상 우려

 ㅇ 나로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일 3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관이 현장에 파견 근무하며 

직접 관측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현재 나로우주센터의 온도는 9도이고,

강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ㅇ 발사 시각을 기준으로 구름 없는 맑은 기상이 예상되며, 

강수 확률은 0%입니다.

 ㅇ 바람, 구체적으로 지상풍과 고층풍은

발사 운용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재 지상풍의 평균 풍속는 1m/s로 양호하고

제트기류가 흐르는 고층풍도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비행 시 탑재체의 전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비행 경로 상 낙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모든 조건을 점검한 결과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상 환경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우주환경>

 ㅇ 태양흑점 폭발, 태양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 등 

우주환경을 분석한 결과,

태양의 활동에 의한 발사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 마지막으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입니다.

□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등

우주 물체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발사 시간대에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발사 시각 확정>

□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11월 27일 00시 55분 정각,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연료와 산화제 충전과 관련한 점검이 완료되면

오후 22시 10분경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됩니다.

오후 23시 25분경에 연료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후 23시 55분경에는 산화제 충전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00시 45분부터

발사 자동 운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 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탑재위성을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